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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관내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용품 제공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되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함. 

  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시설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상위 법령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 정비.

     (안 제1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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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덧붙임(붙임1)

  나. 남양주시 화재통계 및 타 시·군 비교·검토 : 덧붙임(붙임2)

  다. 소방뉴스 : 덧붙임(붙임3)

  라. 입법예고 결과 (23. 8. 30. ~ 9. 4.)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m 보건복지부 안전취약계층 인구구성 및 전망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20년 약1,726만명에서 2040년 약 2,437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통계청의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통계의 사망자 

수는 2016년 280,785명에서 2021년 317,65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최근 3년간(20년~22년) 우리시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210건이며, 인명피해

는 96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높으며 지난 2021년도 다산동지

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12년간 

74억을 들여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한 사례와 같은 방안 모색과 관심이 필

요함. 

 m 본 조례는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도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

능 화재감지기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를 예방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 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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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전취약계층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안전디자인 평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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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취약계층 통계 현황 및 분석

 □ 안전취약계층 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2022)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년 유소년인구는 623만 명
(12.4%)에서 2040년 430만 명(8.9%)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7만 명(16.1%)에서 2040년 1,698만 명(35.3%)으로 증가하여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2.3). 유소년, 노인, 
외국인 인구의 합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약 1,600만 명에서 
2040년 2,344만 명으로 총인구의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과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내국인의 0세~14
세의 장애비율은 1% 내외이고, 15세~64세의 장애비율은 약 3.5% 이나, 
65세 이상의 장애비율은 약 16% 정도로 고령화되면서 장애비율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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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는 2001년 2.4%에서 2021년 5.1%로 증가하였다. 등록 장애인구 중 
2020년과 2021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연도별 추정치는 최근 2년간 15세~64세 인구 중 장애 비율(약 3.5%)을 
15세~64세 인구 예상치에 곱하여 계산하였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15
세~64세),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20년 약1,726만명에서 
2040년 약 2,437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애인구는 줄었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
면서 전체적인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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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및 인명피해 통계

□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통계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주요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을 OECD 국가 중 26위에서 
13위까지 올리려는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통계
  통계청의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연도별 총 사망자 수는 2016년 

280,785명에서 2021년 317,65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지만,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28,218명에서 2021년 26,147명으로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
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보다 50대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 안전취약계층 인명피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요 자연재해 및 복구현황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1964년부터 「재해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재난
연감」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자료로,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관리
하는 사회재난 유형(28종)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고 
발생 유형(21종)별 통계로 구성된다. (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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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난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75명의 인명피해 중 폭염 사망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급류 18명, 산사태 14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 
사망자의 경우 80세 초과 연령층에서 14명이 발생하여 노년층으로 갈수록 
무더위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2020년 인명피해 중 
사망자가 전년도 52명에서 99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922명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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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2 남양주시 화재통계 및 타 시·군 비교 검토

자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통계
□ 통계 개요

□ 상세 결과

구분
화재
건수

사
망

부
상

인명
피해 
계

부동산피해
(천원)

동산피해
(천원)

재산피해
(천원)

재산피해/당
(천원)

남양주시 1210 6 90 96 54,871,950 41,332,678 96,204,628 79508

구리시 304 1 30 31 2,131,824 7,157,085 9,288,909 30,556

의정부시 678 6 36 42 3,104,045 7,226,826 10,330,871 15,237

하남시 530 3 24 27 3,693,981 7,218,258 10,912,239 20,589

과천시 106 5 57 62 33,930,497 3,809,072 37,739,569 356,034

시흥시 1024 9 60 69 13,714,260 34,653,414 48,367,674 47,234

김포시 1195 3 54 57 18,582,535 25,417,807 44,000,342 36,820

부천시 1026 13 69 82 6,739,465 7,276,973 14,016,438 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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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3 
소방뉴스

(서울시, 취약계층 이사 정보 수시 파악해 화재경보기 지원)

 소방재난본부는 25개 전 자치구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거주지 변경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소방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구
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재난취약계층 세대 현황 
정보를 받아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소방
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 대상이 누락되거나 설치
까지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서울시 내에서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이사한 장애인이나 홀몸
노인 가구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소방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
하면 구청이 수시로 취합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한다.

 이후 소방서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
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12년간 74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계층,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19만2천여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
급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
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